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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무 건조 공정을 이용한 전이금속-탄소나노튜브 복합체의 합성과 이를 Lithium-Oxygen 전지
의 양극 촉매물질로의 적용과 전기화학 특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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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-공기 전지는 리튬과 산소가 반응하여 Li2O2가 합성되는 반응을 통해 높은 에너지밀도를

통해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낮은 충방전 에너지효율, 낮은 배터리 수명, 높은

분극현상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연구과제들이 남아있다. 따라서 Cathode에 사용되는 촉매 물

질, 전해질, 분리막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그중 Cathode 촉매 구조체의 형태를 제어하는 연

구가 주목받고 있다. 양극 물질로 Yolkshell형태의 구조체, Porous한 구조체들이 좋은 특성을

보이고 있다. 그러나 구조체의 형태를 제어하여 특성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전기전도성이 높은

탄소구조체와의 복합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. 본 연구는 리튬-공기

전지의 양극 촉매 구조체의 형태를 제어하고 전기전도성이 높은 탄소 복합체의 적용을 통해

전기화학 특성을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였다. 하나의 Sphere 안에 많은 빈공간이 존재하는 형

태의 구조체에 카본나노튜브를 성장시켜서 방전 시 생성되는 Li2O2가 저장될 수 있는 많은 공

간을 형성하고 충전 시 효과적으로 생성된 Li2O2를 분해하여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소

발생반응(OER)촉매를 구조체에 물질로 적용하였다. 이 구조체는 리튬-공기 전지의 촉매 물

질로 적용했을 때 높은 배터리 수명, 높은 용량, 낮은 분극 특성을 나타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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